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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험
Instructor's Experience on Simulation Education of EMT Students 

백미례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Mi-Lye Baek(baekmi@cjnu.ac.kr)

 요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강사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Colaizzi방법으로 접근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28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즉, 강사들은 ｢학습 환경 설

계에 대한 불편함｣, ｢교수자 역할에 대한 부담감｣, ｢불충분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와 미리 개발된 시나리오의 적극적 사용과 전문 보조인력을 두고 실습과 연계한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응급구조과 교과과정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시뮬레이션 교육∣강사의 경험∣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instructor's experience on simulation education. The 

subjects were nine instructors in simulation education of EMT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documents and in-depth interview from participants. It was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method, using Colaizz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a follows. 

From the protocol, significant statements were organized into formulated meanings. The 

formulated meanings were identified 28 themes, 9 theme clusters, and 4 categories. The 4 

categories were as follows; discomfort of forming the learning environment; burden of 

instructor's role; difficulty from insufficient education condition; possibility of new educ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mprovement of simulation education can be accomplished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learn the simulation technology, using the pre-programmed scenarios, 

having technical support from specialist or additional operator, and adjusting the current 

paramedic curriculum. 

■ keyword :∣Simulation Education∣Instructor's Experience∣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접수번호 : #110407-004 

접수일자 : 2011년 04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5월 31일

교신저자 : 백미례, e-mail : baekmi@cjnu.ac.kr

I. 서 론 

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학생이 직접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신체사정을 수행하고, 생리적 변화를 모니터

로 즉시 확인하여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 후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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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1급 응급구

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에게 숙련된 전문적 술기와 장비

를 사용해야하고, 환자를 삶 또는 죽음을 이르게 할 수

도 있는 정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 또한 필

수적인 요소이고[2]  현장 적합형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과 소방에서의 실습교육은 중요하다. 하

지만 응급상황에서의 환자처치에 실습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주로 관찰위주의 

실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

육에 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은 해가 없고 안전

한 상황에서 임상 현장처럼 실습을 하고 반복 연습이 

가능하고[3] 학생들의 임상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비

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4] 의료교육에

서 새롭게 대두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 시 교수자의 역할과 의무는 학습자

의 요구도 인식, 학습목표 설정하고 시나리오로 전환, 

임상시나리오 준비, 적절한 학습 환경 준비, 개인별 학

습 요구도에 따른 일반적 학습결과로 이끌고 피드백 제

공 등 시뮬레이션 교육의 전반에 걸쳐 학습자와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이다[3].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경험, 술기력과 편안함은 학습자의 시뮬레이션 학습 경

험을 평가하고 촉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5]이다. 따라서 

환자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습 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현장 적합형 응급구조사를 교육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에 대한 해외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제 시

뮬레이션 연구가 의학과 간호학에서 도입되기 시작하

는 단계이며 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험[6][7] 또는 

적용 사례나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8-10]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응급구조학에서는 기본심폐소생술 시뮬

레이션 교육의 수행능력에 대한 연구[11]와 시뮬레이션 

교육의 현황[12] 및 의료시뮬레이션의 활용방안모색

[13] 정도가 연구되고 있고 아직 교육자에 대한 연구는 

한편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

구조학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시

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 각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두어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 진술을 분석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

고자 하는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응급구조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수업 시 강사로 참여

한 대학원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전 시뮬레이션 수업을 

위한 시뮬레이션교육을 레어달의 교육팀으로부터 6시

간동안 받은 후 한 학기동안 시뮬레이션 교육 시 팀별

로 교수자와 학습자 역할을 교대로 하였으며, 본 연구

를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의 처음 단계인 시나리오 개발

부터 디브리핑을 통한 피드백 제공까지 교육의 전 과정

을 시뮬레이션 교수자로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수업은 

연구 대상자 3명씩 한조가 되어 3팀의 학생들을 담담하

였고 각 수업에서 3명의 강사 중 1명은 오퍼레이터 역

할과 함께 시나리오진행자 역할을 한 뒤 디브리핑의 총

책임을 맡았고 나머지 두 명은 미리 개발된 평가표에 

의해 실습실 내에서 수행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다음 

번 팀의 수업 시 주 강사의 역할을 교대로 해 9명이 모

두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였다. 한 조가 수업을 진행

하는 동안 다른 2조는 디브리핑 룸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연할생들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

명하고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참

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우선 시뮬레이션 교

육에 강사로 참여한 후 어떻게 느끼는지 자유롭게 기술

하게 하였으며 면담 시 면담내용은 녹음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면담에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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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11월말 교육 직후부터 

12월까지였다. 자료수집은 강사들에게 시뮬레이션교육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백지에 글로 쓰도록 하여 이를 

분석자료에 포함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 즉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며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조용하고 편안한 연구자의 연구실에

서 면담은 참여자에 따라 1～2회 이루어졌으며, 1회 면

담시간은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대상자의 반응에 

어떤 긍정이나 부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대상자의 표현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한 뒤 반

복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면담내용이 그대로 옮겨 적었

는지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시 강사 경험의 본질

적인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Colaizzi의 분석방법[14]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에서는 대상자와 면접한 내용을 면접한 당일

에 옮겨 적었고 필사된 내용을 읽고 또 읽음으로

써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 2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서면 기술한 자료 및 면접 

자료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인하였다.

• 3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

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표현은 배

제하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 4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도출

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이끌어 내었다.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 5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에서 28개의 주제

(Themes)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제로부터 다시 9

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과 4개의 범주

(Categories)를 확인하였다.

• 6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본질적 주제

에 따라 참여자의 교육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술하

고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 7단계에서는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된 

2명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

한 경험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술된 

것이 그들의 경험과 같다고 동의함으로서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응급구조학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28개의 주제, 9개의 주제 모음, 4개

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도출된 범주와 주제모음, 주제

와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즉, 응급구조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어려

움｣으로 ‘시나리오 개발의 어려움’ ‘시뮬레이션 테크놀

로지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교수자로서의 부담

감｣으로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당황감’, ‘역할에  

대한 부담감’, ‘평가 판단의 어려움’, ‘교수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불충분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불

편함｣으로는 ‘시간, 공간,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가능성｣으로는 ‘교육의 필요성’, 

‘보람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어려움
시뮬레이션 교육 전 시뮬레이션 수업을 위해 시나리

오 개발부터 시뮬레이터를 다루는 법에 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한 학기동안 대학원 수업을 통해 교수자 

역할도 해보고 수업을 하였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시나

리오 개발 시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하는 어려움과 상

황에 맞는 이론과 현장 경험이 함께 한 시나리오를 만

드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 전에 시뮬레이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한 학기 내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프로그

램을 돌릴 때 여전히 혼동되고 너무 복잡해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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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금방 잊어 버려 매번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게

임세대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려면 프로그

래밍에 대해 우선은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려면 충분한  

지식과 실제 현장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만

든 시나리오대로 학생들이 처치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

이고 시나리오 하나 만들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제대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뮬

레이션 실습실의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음향 및 영상 

시설확인과 디브리핑룸의 연결상태도 오퍼레이터와 같

은 보조요원이 없는 경우 강사가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생생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네킨

의 분장이나 주위상황 설정도 강사가 해야 한다. 따라

서 새로운 기술적인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부담감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래 기계치인데 음향 시설, 영상시설도 확인하고 

모니터도 확인해야하는 모든 것들이 무척 부담된다. 혹 

내 수업 중에 갑자기 작동이 않되면 너무 당황될 것 같

다.”, “ 수업을 정작 하는 시간보다 모든 시스템을 확인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마네킨인 시뮬레이터를 가능한 실제 환자처럼 만들

기 위해 분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 외상 관련 부품이 있

어 바꾸어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충분하지 않은 경

우 고가의 마네킨에 함부로 분장을 할 수도 없고...”

전통적인 강의와 다르게 시뮬레이션 교육은 수업내

용 외에도 시뮬레이터 작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때 강사들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15]. 많은 학교에서 고가의 시뮬레이

션 장비를 구입하고도 상자 속에 넣어 둔 채 사용을 하

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복잡한 장

비들을 작동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고 

심맨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다루는 복잡한 기술적인 부

분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5]. 시뮬레이터를 구입 시 강사 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시나리오 개발부터 시뮬레이터 작동에 대한 교육

이 없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준비와 계획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시뮬레이션 교육의 

장애로 보았다[16].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에 .50의 FTE(full time equivalent) release 

time(풀타입직의 전체 여가시간)이 나타났고, 사용을 

평가하는데 한학기중 .25의 FTE release time이 걸린다

고 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17]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익혀 강사 각자가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여 도리어 시뮬레이션 교육을 회피하는 경향을 초

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리 개발되어 판매

되고 있는 시나리오(pre-programmed simulation 

scenarios)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웹사이트등을 통해 

각자 개발한 시나리오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과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학습목표를 단순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래밍이나 여러 기기를 

다루어 줄 수 있는 보조요원을 시뮬레이션 쎈터에 두어 

강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

이다. 

 2. 교수자로서의 부담감
강사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할 때 시나리오대

로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실습실 내 여러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예

상하지 못한 상황 시 당황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리더 학생이 예상치 않은 처치

를 해서 어떻게 클릭을 해야 할지 너무 당황되었다.”, 

“내가 활력징후를 클릭했는데 학생들이 보는 실습실 모

니터에 화면이 뜨지 않아 학생들은 자꾸 물어보고 어떻

게 해야 하나 정신이 없었다.”

또한 전통적 강의와는 달리 1인의 강사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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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반응해야하는 동시에 환자 목소리를 내거나 상

황을 알려주어야 하는 등의 오퍼레이터 역할과 평가자 

역할을 동시에 하며 수업을 진행해야하고, 3-4명씩 팀

을 이룬 학생들 개개인의 역할을 동시에 정확히 평가하

는 것이 어렵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디브리핑

도 실시해야하는 새로운 강사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

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반응에 따라 클릭을 하고 순간 판단하고 

반응해야하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다.”,“팀별 처치이므로 강사 1명이 모두를 평가하기

가 어렵고 처치 순서를 바꾸어서 한 경우 어디에 체크

를 해야 할지 망설여져 다른 평가를 놓치기도 했다.” 

“디브리핑 시 학습자와 토론식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

다고 배웠는데 그냥 전달식으로 이것이 문제고 뭘 잘못

했고 하며 일방적인 피드백을 준 것 같다.”, “미리 받은  

교육에서 되도록 환자를 죽는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

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처치 방향을 못 

잡아 결국 죽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한 것 같다.”

또한 시나리오개발부터 디브리핑까지 강사가 모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경

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더 많이 확실히 

알아야 하고 많은 현장 경험이 이 교육 방법에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책만 보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사가 우

선 확실히 알아야 시나리오도 잘 짜고 디브리핑도 정확

히 설명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환자 경험을 다시 상황을 설

정하여 상호 교류하는 교육 방법으로 좋은 교수자는 교

육적인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 대상의 수준

이나 요구에 부합된 교육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18].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 시 피교육자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작동오류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 교수자에게 

유연성이 요구된다.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경험이 끝

난 후 교육 내용에 대해 성찰, 토론, 피드백을 통하여 의

미있게 구조화하는 시간을 말하며[3] 학습자가 피드백

을 받을 때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디브리핑은 시뮬

레이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19]라고 할 

수 있어 적절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어 교육 효과를 높

이는 것도 교수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교수자들이 시뮬

레이션 교육 시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데에 교수자들이 여러 요인에 

의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20] 본 연구

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교육 

전 시뮬레이션에 대한 6시간의 선행 교육과 한 학기동

안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경험이 있지만 교육을 전적으

로 담당하는 강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교육 방법인 시뮬

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역할 자

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새로운 교육 방법인 시뮬레이션 

교육 시 강사들이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Adamson의 연구에서처럼 시뮬레이션 교

육을 위해 디브리핑 방법을 포함한 강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수자가 우선 자신

감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6]. 

또한 교수자의 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가치를 최

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도에 맞는 학습목표

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시나리오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녹화 후 평가를 실

시하고 전문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각 기기들을 관

리하게 하도록 하여 강사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시뮬레이션 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불충분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
교과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9팀의 학생들을 3개

조로 나뉜 강사들이 돌아가며 수업해야 하고 2개의 시

뮬레이션 룸 중 하나는 그 다음 조를 위한 오리엔테이

션과 대기실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룸만을 사

용해 수업을 진행해서 더 시간적 제약을 받았고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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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으며 보조요원이 없어 오퍼레이터와 시나리오를 

동시에 진행하며 수업을 진행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 시 

수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느꼈다.

“혼자서 오퍼레이터와 시나리오를 진행하며 클릭을 

하려니 정신이 없어 클릭과 멘트는 따로 해야 할 것 같

다.”

“교수님이 진행을 도와주셨지만 만약 나 혼자 그 많

은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고 

시뮬레이션 교육은 3-4명씩 소단위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다.”

“나 혼자 학생들 교육을 한다면 실습실 안에 4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디브리핑 룸에서 다른 팀을 관찰해

야하는데 이 학생들은 스스로 관찰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시뮬레이션 룸과 같은 공간과 장비의 부족이 시뮬레

이션 교육의 장애라고 하였으며 또한 많은 수의 학생들

이 함께 동시에 수업을 하는 경우 몇몇 학생만이 시뮬

레이션 교육의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관찰 등만 할 수 밖에 없어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시뮬레

이션 교육 실시를 꺼리게 되는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21]. 또한 시나리오를 운영 수업시 시간 부족을 문제라

고 하였으며[4] 시뮬레이션 사용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프로그래밍이나 시뮬레이션 장비 운영에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보조요원의 기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강사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지지

체계라고 하였다[19][20].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주어진 교과과정의 시간 내에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과 연계해 시뮬레이션 수업 시간

을 충분히 늘려 소그룹으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과과

정을 개선해야 하며 다른 방안으로는 교육 진행이나 운

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보조요원이 있어 여러 개의 시뮬

레이터에서 실습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돕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가능성
이론적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처치

를 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알게 되어 응급구조사 직종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

고 실제 현장과 유사하나 처치를 잘 못하더라도 반복해

서 실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질 평가를 통해 훌륭한 

현장실습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직 소방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고 응급구조사

가 현장에서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알게 되고 상태가 안 

좋아져도 다시 해볼 수 있으니 반복 교육을 통해 정확

히 교육이 되는 것 같아 나도 졸업 전에 이런 교육을 받

아 보았더라면 현장 처치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했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준비하는 것부터 실제 실시하는 

것까지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힘들었지만 학

생들이 전통적인 강의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흥미로워하는 반응에 보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부터 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수업을 해보니 내가  

학습자로 참여 한 것과는 또 다른 보람이 있고 학생들

이 정말 적극적으로 실습하고 디브리핑 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도 발표하고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해보고 싶

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며 정말 좋은  

수업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임상 실습의 학습효

과를 극대화시키며 간호사와 동일시되어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6] 실제상황과의 

동질성을 경험하고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되었고 전문

인으로서의 역할을 체험하고 임상적 상황에 대한 통찰

력이 발달하고 추론능력 향상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된다고 나타났고[22][7]교육에 참여한 멘토들

이 시뮬레이션 실습은 안전한 반복적 환경을 만들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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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  모음 주제

학습환경설
계에 대한 
어려움

시나리오 
개발의 
어려움

시뮬레이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각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충분한 이론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어야 시
나리오를 적절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
에 대한 
부담감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다.
생생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어
렵다.
실습실 시설 시스템을 다루는 법을 숙지하
는 것이 어렵다.

교수 역할에 
대한 부담감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당황감

시나리오대로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당황
스럽다.
기기의 작동오류 시 당황스럽다.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될 지 걱정된다.

 역할에 대한 
부담감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으로 시나리오 
진행 중간에 더 개입하게 된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시나리오를 진행하므
로 늘 긴장된다.
디브리핑 시 토론을 유발하기보다 일방적인 
피드백주기가 된다.
긍정적인 교육경험을 주기보다 부정적인 교
육 경험을 주게 된다. 

평가판단의 
어려움

동시에 팀구성원 전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순간적으로 평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교수 
역량강화의 
필요성

더 많이 확실히 공부를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자의 현장 경험이 이 교육에 꼭 필요하
다.

불충분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불편함

시간, 공간, 
인력 부족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실습하기
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모든 팀원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적어 복
잡하다.
보조요원이 적어 오퍼레이터를 하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
많은 팀을 운영하는 것이 혼잡스럽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어렵
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가능성

교육의 
필요성

응급구조사직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교육이다.
안전한 상황에서 반복 교육을 할 수 있어 학
생들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이론과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효과적이지만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보람감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
각이 든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너무 어렵지만 학생들의 
적극적 태도에 기분이 좋다.

생들의 자신감이 증진되고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

다고 하여[23]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준비하고 시행하기위해서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힘들지만 앞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킨다면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론과 현장 실습의 학

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의 대안이고 현장 

중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교육이 효과적일

수록 교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표 1. 시뮬레이션 강사 체험의 주제 및 범주

Ⅳ.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강사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임상실습의 주체인 강사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현

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강사들이 경험한 바를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진술 및 그로부터 나온 도출된 

의미에서, 28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즉, 응급구조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불편함｣으로 ‘시나리

오 개발의 어려움’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담

감’을 경험하고 ｢교수자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예상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당황감’, ‘역할에 대한 부담감’, 

‘평가 판단의 어려움’, ‘교수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느끼

고, ｢불충분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시

간, 공간,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새로운 교육에 대

한 가능성｣으로는 ‘교육의 필요성’, ‘보람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강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시뮬

레이션 교육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미리 개발된 시나

리오를 사용함으로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오퍼레이

터겸 시뮬레이션 룸을 관리하는 전문 보조인력을 두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응급구조과 교육과

정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임상실습과 연계한 교과과정

으로 진행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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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질적연구로 시도되었으므로 향후 충분한 대상

자를 확보한 양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시뮬레이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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